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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불교에서 일반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논쟁은‘돈점(頓漸)’논쟁이다. 중
국 불교사에서는 초창기에 경전이 소개되
면서 경전의 가르침 내용을 판별할 때 사
용된 술어가 돈점이란 용어이다. 어떤 경
전은 돈오를 중시한다면, 다른 경전은 점
수를 중시한다. 이때 특정한 경전의 가르
침이 돈오인지 아니면 점수인지를 판별하
는데 있어, 돈점의 논쟁이 일어났다. 하지
만 경전의 가르침을 관정한 관점에서 판별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보는 이에 따라
서 돈오나 점수의 양 모습이 나타난다. 이
것은 종파불교가 성행한 당나라 불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돈점의 문제는 단순하게 경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강조하는 실천
불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송 대 이
후 교외별전과 간화선 사상이 대두하면서,
깨달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고,
마찬가지로 깨달음은 돈오인지 아니면 점
수인지에 대한 부분과 깨달은 이후에는 어
떤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런 문제가 현
대 한국불교에서 이루어진 돈점논쟁이다.
돈오점수는 보조국사의〈수심결〉에서 자
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조국사의 경우는
돈오돈수의 경우라도 결국은 돈오점수의
체계라는 입장을 취한다. 깨달음과 더불어
서 번뇌가 일시에 단박 소멸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깨달음에 의지
해 수행하여온 결과인 까닭에, 역시 돈오점
수라고 본다.

〈능엄경〉의 가르침
〈이치는 단박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에
의지해 번뇌를 녹인다. 하지만 일상의 행위
는 단박에 제거되지 않는다. 점차적인 절차
에 의해서 다한다.[理則頓悟 乘悟倂銷 事
非頓除 因次第盡]〉

간화선을 주창한 대혜를 비롯한 돈오점
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위〈능엄
경(楞嚴經)〉의 구절을 인용한다. 이 구절은
왜 돈오점수인지를 설명하는 언구이다. 이
것은 첫째로 깨달음은 돈오이며 번뇌는 돈
오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점을 말한다. 돈오
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번뇌는 제거되지 않
음을 말한다. 둘째로 번뇌는 일시에 제거되
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이루어짐을 말한
다. 때문에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번뇌는 여전히 남겨진 부분이 있고, 수행자
는‘부끄러움’을 알아 계속해 공부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대혜는 화두수행에서 돈오점수의 의미

를 강조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에
서 절대로〈능엄경〉의 이 언구를 놓치지 말
고, 그 동안 공부해온 대로 계속하여 정진
해 가면 저절로 본래의 마음에 계합될 것
이라고 말한다. 이런 대혜의 지적은 간화선
과 관련한 돈점의 논쟁에 매우 중요한 전
거를 제시한다.
깨닫는 이후의 점수에 대해서 대혜는

〈능엄경〉의 세 가지 점차[三種漸次]를 다
시 인용하여 세 가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번뇌의 성품을 바로
끊음[쎝其正性]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번
뇌의 성품이 그 자체가 본래 없음을 요달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점은 이치와 관련
되며 깨달음으로서 즉각적으로 발생되는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닦음
[眞修]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번뇌의 발생
을 돕는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는 일[除其

助因]이다. 이점은 번뇌란 그 본질이 텅 빈
관계로 인연을 따라서 발생됨을 알아서, 발
생되는 물리적 심리적인 환경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깨달음을 얻었
다고는 하나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
니다. 해서 이것을 경에서는 닦고 익힘[修
習]이라고 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현재의
업을 바꾸는 일[違其現業]이다. 이것은 깨
닫는 다음에 더욱 정진함으로써 얻어진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익어진 행위는 새로운
행위로 대처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향력
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경에서는 이것을 더
욱 정진함[增進]이라고 했다.

〈수심결〉의 이해
〈수심결〉에서도 돈오점수의 의미를 설
하면서, 역시〈능엄경〉을 인용한다. 이치는
단박에 깨닫지만, 현실에서는 번뇌가 금방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심리적인 이
유로서 보조국사는 다생습기(多生習氣)라
는 용어로서 설명한다. 다생이란 윤회하는

오랜 세월을 말하고, 습기는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알라야식 종자(種子)를 말한다. 습
기로 말미암아서 번뇌를 일으킨다.
불성은 공적하고 신령한 앎이다. 이것은

마치 거울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비추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 먼지가 있다면
텅 빈 고요함도 아니요, 대상을 존재하는
그대로 비추지 못한다. 이것이 습기이고 종
자이다. 〈섭대승론〉에 의하면 종자는 언어
적인 분별, 선악의 행위, 자기집착 등을 말
한다. 언어적인 분별은 실재하지 않는 대상
을 마치 실재인양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선악의 행위는 윤회의 원인으로서 옳고 그
름의 판단이고, 자기집착은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것들이 바로 습기이다.
문화적인 분별이 습기이다. 이것은 하나

의 생이 아니라, 세대를 지나면서 전승되고
학습된다. 습기에 휩싸이면, 공적(空寂)하
고 신령한 앎[괈知]이 우리의 자성과 본성,
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선지식을 만
나서 자성을 깨닫고, 번뇌의 본질이 공하
고, 그것을 인식하는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
줄 알지만, 오랜 문화적인 습성으로 말미암
아서 다시 번뇌에 휩싸인다. 그래서 깨닫는
이후에도 점차적인 닦음이 요청된다. 하지
만 전혀 자성을 모르던 시절과는 다르다.
습기가 있지만, 그때마다 곧 알아차려서 본
래의 공적한 영지에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것이 돈오점수의 의미이다.
인연을 따라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

다. 그러나 반조하여 보면, 곧 그것은 없다.
알아차림을 하는 순간에 곧 연기처럼 그것
은 사라진다. 뜨거운 물에 얼음이 녹아버리
듯이 깨달음에 의해서 번뇌는 사라진다. 생
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곧 그것을 깨달아서 본래의 자성으로 돌아
오는 일이 중요하다. 번뇌를 무서워하고,
번뇌를 끊어버리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곧 그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이것을 보조국
사는 목우행(牧牛궋)이라 한다.

몽산덕이의 보설
간화선의 깨달음을 돈오점수로 설명한

임제종의 대표적인 선승은 남송과 원나라
시대를 살았던 몽산덕이이다. 특히 몽산은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고 말한다. 곧
간화선에서 깨달음이란 의심의 덩어리를
타파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보설〉에서 다
음과 같이 말한다.
도(道)로서 심의식(心意識)을 제거하고,

성인과 범부의 길과 배움의 토대를 끊어
내던져 버림은 배워서 이해하는 무리와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이치는 단박에 돈오
(頓悟)하지만 일은 점차 닦는다[漸修]. 여
러 생의 습기를 어찌 단박에 다할 수가 있

겠는가? 깨닫는 이후에 비범한 숙세의 습
기는 자연히 차례로 소멸된다. 이로서 이
도인은 옛날의 바로 그 사람이지만, 과거의
행동거지를 바꾸어 버린다. 만약에 옛날의
행동을 제거하지 못하면 깨달아 밝힌 사람
이라고 할 수가 없다.
몽산 선사 역시 돈오점수를 말하고 깨달

은 이후의 닦음의 요청으로 다생습기를 언
급한다. 오랜 세월의 습기로 말미암아서 우
리는 계속적인 명상수행을 이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깨달음에 의지하여, 과거의 행
동을 정화시키고 자신을 바꾸어 나간다. 이
것은 동시에 사회적인 참여이고 대승불교
에서 강조하는 대중교화의 길이다. 돈오점
수는 수행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 수 있
는 위험을 보완하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또한 몽상화상은 깨닫는 이후에 대종
사를 친견하여 인가를 받는 일을 강조한다.
그런 다음에 깨닫는 이후의 닦음에 들어간
다. 깨닫는 이후의 수행에서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를 열거한다.
첫째는 부처님의 경전과 유교나 도교의

장서를 열람하는 일이다. 이것은 교외별전
을 강조하는 간화선에서 사회적인 중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중교화를 준

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는 다생의
습기를 제거하는 문제로 이것은 깨달음을
얻는 이후에도 여전히 습기가 완전하게 제
거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바로, 간화선
이 돈오점수의 수행체계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셋째는 행리처를 바꾸는 것인데,
이점 역시 중요하다. 깨달음이란‘안목만
을 중시하고 그 행리처를 문제 삼지 않는
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관점이다. 돈
수의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이 깨달은 이후
에도 이를테면 화를 잘 낸다든가 아니면
괴팍한 성격은 그대로 가진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돈오점수의 입장에서
이점은 실로 잘못된
견해가 된다. 도인의
삶이란 가장 일반적
인 원리로서 해행일
치, 곧 깨달음과 그
의 행위는 서로 다
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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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의본질깨달아도다생습기닦아야

보조국사는〈수심결〉에서 돈오돈수의 경우라도 결국 돈오점수의 체계라는 입장을 취한다. 사진은
동화사보조국사진영

깨달음에의지하여

행동정화·자기바꾸는것은

개인적돈오점수차원아닌

사회참여·대중교화의길

‘돈점’문제는경전뿐아니라

실천불교에도중요한과제

이치는단박에깨닫지만

번뇌는금방소멸되지않아

명상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의〈수심결〉특강⑥

‘수심결’이 말하는 돈오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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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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